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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국어 능력은 모든 학습과 직무수행의 근간이 되며 평생에 걸쳐 활용되

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국어 능력은 사회, 수학, 과학 등의 기타 과목의 학업

성취도와도 상관관계가 있으며(박은아・송미영, 2008; 장명덕・정철・정진후, 

1999) 업무성과나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 등과도 관련성을 보여 준다(Kirsch 

& Guthrie, 1984). 특히 창의성과 논리적인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되

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 속에서 정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국어 능력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국어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

어 성취도에서 성별간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2006년에 실시되었던 

PIRLS(Progress in International Reading Literacy Study)의 결과에서 45개

의 참가국 중 43개국의 여학생의 국어 성취도 점수가 남학생의 점수를 앞섰

는데(PIRLS, 2006), 이는 국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학업성취도 국제비

교연구(PISA)와 한국교육종단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국어 성취도

에 대한 실증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2009 PISA 읽기 영역에서 우리나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 방법

IV. 연구 결과

V. 결론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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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읽기 영역 남녀 점수 차는 PISA 2000의 결과와 비교하여 그 격차가 두 배 

이상 커졌다(옥현진・김경희, 2011). 2005 한국교육종단연구의 결과에서도 

학년에 따른 성취도에 있어 국어 성취도의 증가폭이 가장 낮았으며 수학 교

과의 성취도에 있어 성별 차이는 유의미 하지 않은 반면, 국어 교과와 영어 

교과에서는 성별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드러났다(임현정, 2009).  

중학생은 언어 발달 과정상 결정적인 시기를 지난 반면 학습능력 및 인

지 상태는 발달해 있으며, 자의식이 뚜렷해지고 정서적으로도 예민한 시기

로 교과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인지 발달과 정서를 고려하는 등의 배려가 필

요한 시점이다(최진황・이윤, 2003). 그러나 이와 같이 수학과 과학 영역에서 

남녀의 격차가 줄어드는 반면(옥현진・김경희, 2011), 모든 학습의 근간이 되

며 일상생활과 평생학습을 좌우하는 국어 교과에서 성취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은 학습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국어 교과 과정과 교수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관련 변인과 교수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이들 간의 인

과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먼저 국어 성취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되는 학습자 관련 변인으

로는 학습동기와 독서태도, 학습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습 동기는 학

업성취에 있어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한 변인으로 이제까지 그 영향력을 검

증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다(조현철, 2011; Deci & Ryan, 1985; 

Lepper, Corpus &  Iyengar, 2005).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동기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임은미・ 이성진, 2001) 우리나라 학생들의 동

기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독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

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국어 성취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으나(이경화, 2005), 우리나라의 경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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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독서량과 흥미가 감소하는 실정이다(김성식, 2008). 이

에 국어 교과에 관련하여 내재적 동기를 나타내는 독서태도와 더불어 학업 

자체에 대한 외재적 학습동기를 동시에 분석하여 그 상대적인 영향력과 성

별에 따른 영향력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독서 교육의 방향과 국어 교과 과정

의 재정비에 있어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어 교과에 있어 학습전략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읽기와 쓰기 기능에 초

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국어 교과 활동의 기본이 되는 읽기는 다양한 변

인들이 개인의 인지 과정 속에서 적절한 조합과 체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개별화된 의미 구성 활동이기 때문에 인지 전략 과정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

다(Posner & Carr, 1992). 또한 학습전략은 학업성취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습자일수록 학습전략을 일관성 있게 더 자

주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습전략의 사용이 높은 

양상을 보인다고 했으나(Zimmerman & Martinez -Pons, 1986; Wolters & 

Pintrich, 1988), 현장의 실증적인 연구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일관된 결과

를 보이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수 관련 변인으로는 교사 관련 특성의 하나인 교수전략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붕괴 현상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교육계에서는 우선적으로 교실 내

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그 극복 방안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2009년 교원의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이 발표되었고, 교원능력평가제 전면 

시행이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등 교육혁신을 위해 교수자의 역할과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야 조명을 받기 시작한 교수법과 수업 

행동에 대한 연구는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교수방법 등에 대한 제언에만 초

점을 맞추어 온 경향이 있고, 교실 수업 상황에서의 효과를 실증적으로는 밝

히지는 못하고 있다(박성호・김기석, 2009). 

그러므로 학생들이 지각한 교수전략에 대한 고찰은 교실 내의 상호작용 

수준이나 수업 효율성, 교수법 등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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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개발에 관련된 정책을 세우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2007 한국교육종단연구 3차년도의 데이터를 사

용하여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국어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도출하

고, 이들 변인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규명하여 국어 성취도의 향상

과 성별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중학교 국어 교과에서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지각     

된 교수전략이 국어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중학교 국어 교과에서 성별에 따라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에 차이가 있는가?

�3.	�중학교 국어 교과에서 성별에 따라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이 국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학업성취도와 관련 변인과의 관계 
  

선행연구들은 학습자 관련 변인과 교수 관련 변인들을 통해 학업성취도

에 있어 개인적 차이를 설명하거나 영향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

증을 시도해 왔다. 그중 동기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변인

의 하나로 다양한 동기이론들이 발전되어 왔다. 동기는 일원화된 현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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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며 개인에 따라 수준과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 동기는 행위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분류되는데 Deci와 Ryan(1985)의 자기결정성 

이론(Self -Determination Theory)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체제는 내재적 학

습동기와 외재적 학습동기의 구분이다. 내재적 학습동기는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내재적인 만족과 학습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을 위해 학습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외재적 학습동기는 학습자체와 분리된 결과물을 얻기 위한 

수단적 가치로서 학습을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Deci & Ryan, 1985). 

많은 선행연구들은 내재적 학습동기는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외재적 학습동기는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하고 있다(Corpus, Gilbert & Hayenga, 2009; Lepper et al., 2005; Wang & 

Guthrie, 2004). 그러나 국내의 연구에서는 외재적 학습동기 또한 학업성취

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신종호・

유승민・서은진, 2008). 실제 PISA 데이터의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은 

높은 외재적 학습동기를 보여 주고 있지만, 외재적 학습동기가 낮은 다른 국

가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OECD, 2004).

또한 학년이 높아질수록 내재적 학습동기는 감소하며 외재적 학습동기

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을 수행중심으

로 생각하는 학생들의 인식변화에 따른 것이다(Lepper et al., 2005; Corpus 

et al., 2009).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경우 외

재적 학습동기가 높을 것이며, 이는 국어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근래에 들어 독서에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는 독해에 있어 인지 과정뿐 

아니라 독자의 동기나 효능감, 흥미, 가치와 같은 정의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

조하기 시작했다(박혜숙, 2008). 독서는 노력이 요구되는 활동으로 독서를 하

게끔 이끄는 동기가 요구되며(Baker & Wigfield, 1999), 동기가 높은 독자는 

독서량이 많아져 어휘나 독해력이 향상되고 그 결과 국어 성취도가 높아진

다(Stanovich,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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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독서는 청소년기를 넘어서 평생에 걸친 학업의 성공을 예측한다

는 주장도 있다(Brazo, Shiel & Topping, 2007).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NAEP)는 독서에 흥미가 있는 학습자는 성취도에

서도 높은 점수를 보여 주었을 뿐 아니라 고등학교 GPA에 영향을 주었다. 

PISA에 의하면 독서는 학년과 이민 여부에 이어 세 번째로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Brazo et al., 2007). 

국내에서도 독서와 국어 성취도간의 관계를 규명한 모형들이 소개되어 

왔다. 박혜숙(2008)은 독서시간에 따라 선호, 비선호 집단으로 분류하고 독

서동기 요인들이 두 집단을 얼마나 정확히 분류하는가를 판별분석을 통해 

규명하였고, 소연희(2008)는 독서 흥미, 독서량,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성 

및 초등학생들의 국어 성취도 간의 관련성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

하였다. 그 결과 독서 흥미는 독서량에 영향을 미치고, 독서량은 다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국어 성취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독서태도의 측정에 사용된 독서의 기준은 교과서, 참고서, 

만화책을 제외한 독서에 대한 태도로 한정한다.

학습전략은 지각된 목적과 수단성에 관련되어 학습자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주도하는 행동과 과정이다(Zimmerman & Martinez -Pons, 

1986). 본 연구에서는 학습전략을 정보의 획득, 조직, 저장 및 활용을 촉진하

는 것을 의미하는 인지 전략(cognitive strategy)과, 자신의 인지 과정을 조

절하고 통제하는 전략인 초인지(meta -cognition)전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그동안 국어 성취도와 관련한 학습전략 연구들은 인지 과정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정교화, 조직화, 시연과 같은 인지 전략과 초인지 전략을 중심

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구들은 인지 전략을 사용하는 독자는 텍스

트에 적극적으로 의미 부여를 하게 되고(Dole, Nokes & Drits, 2009: 348), 

이러한 인지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초인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aris, Lipson & Wixson, 1983). 학자들은 초인지 전략을 사용하는 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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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인식과 이해 과정을 모니터하며,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읽기 과제에 직면

했을 때 이를 해결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초인지 전략의 활용 능력

은 국어교육에서는 반드시 지도하고 훈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Paris et 

al., 1983; 김경주, 2005). 

인지 전략의 훈련이 국어 성취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국내외의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Sailors와 Price(2010)의 2~8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사가 인지 전략을 사용할 기회를 많이 제공한 집단의 학생들이 

읽기 점수의 향상을 가져왔다. PISA 2000의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중학생의 

인지 전략은 읽기 능력과의 상관을 보여 주었다(김재철, 2005). 김희수(2008)

의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습전략 훈련을 받은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국어 성취도가 향상되었음이 증명되었으며, 가경신(2006)

의 연구에서도 초인지는 고등학생의 읽기 능력에 영향력이 있었다. 김명희

와 하정희(2008)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전략이 포함된 학습

기술이 국어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는데,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

은 학습전략의 영향력이 초등학생보다 중학생 집단에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교수전략은 동일한 교과 과정과 교과 내용이라도 교수자의 전략과 방

법, 상호작용의 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

업성취도와 관련한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교수전략을 교수자의 동기 부여, 상호작용 및 개별화, 교수 방법 및 수업 효

율성을 포함한 교수활동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으로 정의 내린다. 

최근 학계에서는 학교 수준의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 수준의 변

인에 대한 연구가 경시되어 온 것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교수(instruction)

와 학습을 분리하여 인식되어 온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교수와 학

습을 관련시켜 인식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노원경, 2009; 박성호・김기석, 

2009). 교수-학습 수준에서의 효과에 대한 분석은 1960년대 ‘교수 효과 연

구(Teaching Effectiveness Study)’로 명명된 ‘과정-산출’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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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김기석, 2009).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교수-학습 변인들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네덜란드 8학년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읽기 시간, 숙제, 주의집중 전략 등의 교수-학

습 변인들이 국어 성취도에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고(Driessen & Sleegers, 

2000), 여러 수업행동 중 수업구성만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준 연구도 있었

다(Schöwnwetter, Clifton & Perry, 2002). 국내에서는 구병두(2001)가 국내

의 학위논문 185편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교수-학습 관련 변인이 학업성

취도와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후 박성호・김기석

(2009)은 구조화된 수업 특성 변인의 효과가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하다는 것

을 밝혔고, 노원경(2009)이 한국교육종단 3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중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습자가 지각한 교수전략은 학업성취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박성호와 김기석(2009)은 선행연구들이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 이

유에 대해 교수-학습 수준의 효과에 관심을 가진 초기의 연구들이 교수 행

동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의미 있는 결과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 설명하며, 

수업의 효과는 개별적인 수업행동이 아닌 수업 특성으로의 분석을 주장한

다. 실제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증명한 연구들에서 사용된 교수관련 변인

은 구체적인 교수 행동이라기보다는 상호작용, 내용의 명료성, 구조화된 설

명, 다양화, 동기화 등과 같은 수업의 전반적인 특성이었다(박성호・김기석, 

2009; 박소영・민병철, 2008).

2. 국어 성취도와 성별과의 관계
  

국내와 국제 평가에서 나타난 국어 및 읽기 성취도를 분석해 보면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우수한 양상을 보인다(OECD, 2004; 옥현진・김경희; 2011; 

임현정, 2009). PISA 2000의 두 성별 집단 간 점수 차이는 14점이었으나, 해

가 지남에 따라 점수 차이는 증가 추세를 보여 PISA 2009의 점수 차이는 39

국어교육학연구45_책1.indb   556 2013-01-04   오후 6:52:27



	 557중학교 국어 교과에서 성별에 따른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 분석 

점으로 성별 격차가 심화되었다. 이는 특히 남학생의 읽기 성취 하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최숙기・박기범, 2011). 

국어 성취도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로 

성별 차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인지 능력, 두뇌의 활성화 등 다각

적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성별 차이를 독서에 대한 태

도와 동기의 차이 등 정의적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Baker와 

Wigfield(1999)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들에 비해 독서에 대해 긍정

적이고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읽기 성취도에 있어

서도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이후의 연구에서도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국어 과목에 대한 내재적 동기가 높았으며(Skaalvik & Skaalvik, 2004), 

남학생들의 읽기 성취도는 여학생들에 비해 읽기에 대한 동기, 자아효능감

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했다(Logan & Medford, 2011). 

학습전략과 관련하여서도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Wol-

ters와 Pintrich(1998)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수학보다 국어 교과 

학습에서 더 많은 인지 전략을 사용했으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모

든 교과목 학습에서 인지 전략을 더 많이 사용했다.

국내에서는 김재철(2005)이 PISA 2000 읽기 성취도의 결과를 사용하여 

독서 흥미, 독서량, 인지 전략, 학문적 자신감, 읽기소양 간의 구조모형을 설

정하였고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

든 변인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인지 전략과 학문적 자신감의 상

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구 변인 간의 상관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

다. 구조모형에서도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강

하였고, 읽기소양에 대한 독서 흥미의 전체 효과도 여학생이 더 높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최숙기・박기범(2011)도 PISA 2009 읽기 성취도의 결과를 사용

하여 성별에 따른 읽기 행동 및 동기 요인 간의 잠재평균 차이를 탐색하였는

데, 각 변인들은 독립적인 형태로 작용하기보다는 상호관계 속에서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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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미쳤으며,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학습전략, 초인지 운용의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지각된 교사의 수업 참여나 평가에 대해서도 긍정적

이었으며, 특히 독서태도와 독서 시간과 관련한 잠재평균 차이는 매우 뚜렷

하게 나타났다(최숙기・박기범, 2011).    

본 연구에서는 김재철(2005)과 최숙기・박기범(2011)의 모형을 근거

로 하여 기존의 모형을 보완하기 위해 학습자, 교수 관련 변인을 포함하는 

다각적 측면에서 국어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이원변량분석법을 사용한 김재철(2005)의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측정오차

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잠재평균분석법(Hancock, 1997)을 사용하

고, 더 나아가서 측정모형 간의 경로계수의 차이를 고찰하여 성별에 따라 각 

변인들이 국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

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가설적 연구모형

연구가설 1.	�중학교 국어 교과에서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

략, 지각된 교수전략이 국어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중학교 국어 교과에서 성별에 따라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

태도,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	�중학교 국어 교과에서 성별에 따라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

태도,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이 국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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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50개 중학교 

6,908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2005: Korea Educa-

tional Longitudinal Study 2005) 패널데이터 중 3차년도(2007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모집단은 2005년 전국 2,929개 중학교 1학년 학생 703,914명

으로 층화군집무선추출법에 의해 3단계의 추출과정을 거쳐 표본을 추출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 6,908명 가운데 해당 변수에 결측치가 있

는 대상자를 제외한 5,846명을 최종 분석하였으며, 최종 분석에 활용된 대상

은 남자가 3,053명(52.2%), 여자가 2,793명(47.8%)으로 남자가 다소 많았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종단연구 3차년도의 패널데이터 중 학생설문

(독서태도, 지각된 교수전략)과 자기조절학습설문(외재적 학습동기, 학습전략), 

국어 성취도의 정보를 사용하였다. 

국어 성취도는 말하기 영역을 제외한 듣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 

영역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중학교 정

규 수업시간(45분)에 평가할 수 있는 35개 문항(100점 만점)으로 측정된 점

수를 사용하였다. 평가에 쓰인 지문의 출처는 교과서와 비교과서 영역의 균

형을 맞추었으며, 지문의 유형도 문학과 비문학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

었다(김양분, 2006). 

외재적 학습동기는 총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습을 미래에 대

한 도구적 목적으로 생각하는 정도에 대해 묻고 있다(예: 직업을 얻을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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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늘리기 위해, 미래에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 KMO(Kaiser -Meyer -

Olkin)값은 .728,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8124.047(p=.00)으로 나타나 수

집된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단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는 .859이다.

독서태도는 총 9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 값은 

.862,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22203.036(p=.00)로 나타나 수집된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ronbach’s α는 .844이다. 

독서태도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요

인 1은 ‘다른 사람과 책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한다’ 등과 같이 독서

를 향유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향유’로, 요인 2는 ‘독서는 필

요한 정보를 찾을 때만 한다’, ‘독서는 꼭 해야 할 경우에만 한다’ 등과 같은 

독서를 수단으로 여기는 태도의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수단’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수단’관련 문항은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학습전략은 시연, 정교화, 조직화, 초인지 등의 총 4 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연은 총 4문항(예: 나는 공부할 때 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외운다), 정교화는 총 4문항(예: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시킬 때 공부가 

더 잘된다), 조직화는 총 5문항(예: 공부를 할 때 개념들을 모아서 나름대로 관

계를 정리해 본다), 초인지는 총 5문항(예: 나는 이번 주제에 대해 공부할 때 나

름대로 내 생각을 정리해 본다)이며 Cronbach’s α는 .909이다.

지각된 교수전략은 총 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어 수업시간에 

학생이 인식한 교사의 교수전략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예: 선생님은 국어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생각하도록 격려한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 값은 .968,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76887.798(p=.00)로 나타났고, 

Cronbach’s α는 .951이다.

지각된 교수전략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개 이상의 하위요인들에 교

차부하된 5개 문항을 제거하고 총 16문항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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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문항은 ‘칭찬, 상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준다’, ‘학생

들이 열성적으로 국어 학습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학생의 요구, 적성, 재

능, 학습 스타일을 고려하여 학습활동을 진행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적절하게 제시한다’, ‘수업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수업방법

을 활용한다’ 등이다. 분석 결과,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요인1은 ‘수업을 시작할 때 배울 내용을 간단히 제시한다’와 같이 도입 시 학

습자의 주의를 끌고 동기를 부여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도입’

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학생들의 질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와 같이 학습자 중심적인 

수업을 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학습자중심’으로 요인 3은  학

생들의 수준에 맞게 수업의 난이도를 조절한다’와 같이 수업의 특성과 수준

에 맞게 교사의 재량으로 유동성 있게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정도를 묻는 문

항으로 구성되어 ‘특성화’로 각각 명명하였다.  

3. 자료 분석
  

사회과학의 모든 영역에서 연구대상이 되는 개념들은 대부분 이론적이

고 추상적인 특성을 갖는 잠재변인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은 이러한 잠재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한 모형을 계량적으로 관찰 가능한 측정지표 간의 상

관행렬계수를 통해 검증하는 통계기법이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p.2).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국어 교과에서의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

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이 국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변수들의 상관관

계를 이용하여 여러 변수들로 측정된 자료를 보다 적은 수의 요인으로 축소

시켜 하위 구성개념수와 각 하위 구성개념별로 어떤 지표행동들이 주로 관

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변수의 형태로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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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많은 정보들을 쉽고 간단하게 보다 적은 수의 요인으로 제시해 주어 전체

적인 자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김주환 외, 2009, p.70; 문수백, 

2009, p. 204). 

탐색적 요인분석 후, 그림 1의 가설적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그림 2의 통계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에서의 각 

변인들은 측정변수들을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측정되는 잠재변수로 설정되

었는데, 측정변수란 이론적으로 명명한 잠재변수를 실질적으로 측정하기 위

해 측정도구로부터 얻은 값을 투입한 변수이다. 

통계적 모형의 추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AMOS를 사용하여 구조방정

식모형의 측정변수들에 대한 다변량정규분포성을 검증하였고 최대우도추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절차를 적용하여 모형의 부합도와 모수

치를 추정하였다. 모델부합도는 부합도 지수 TLI, CFI, RMSEA를 통해 평가

하였다. 또한 변수들 간의 직접효과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

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측정변수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 통계치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측정변수는 총 13

개이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외재적 학습동기는 단요인으로 판명되었고, 

외재적 학습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3문항을 모두 사용하여 외재 1, 2, 

3의 측정변수를 설정하였다. 독서태도는 ‘향유’와 ‘수단’의 2요인으로, 학습

전략은 ‘시연’, ‘정교화’, ‘조직화’, ‘초인지’의 4요인으로, 지각된 교수전략은 

‘도입’, ‘학습자 중심’, ‘특성화’의 3요인으로 판명되었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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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의 합을 사용하여 측정변수를 설정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각 측정변수들이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을 경우 다

변량정규분포성의 가정을 충족시킬 수 없고 그 결과 왜곡된 추정치를 얻게 

되고 정확한 통계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문수백, 2009, p. 376). 이에 

수집된 자료에 대한 다변량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검토한 결과, 변수들의 왜도는 절대값 최소 .19에서 최대 .61, 

첨도는 절대값 최소 .09에서 최고 1.64의 값을 보였다. 측정변수의 표준왜도

가 3보다 작고 표준첨도가 10보다 작으면 구조방정식모형 하에서의 정상분

포 조건이 충족되므로(Kline, 2005), 본 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에

서 다변량정규분포성의 기본 가정이 만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국어 성취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t값이 

–18.214로 성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의 

국어 성취도 평균값이 52.75, 여학생이 62.43의 수치를 보여, 남학생의 평균

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측정변수의 상호상관행렬 및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분석 결

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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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측정변수의 상호상관행렬 및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n=5846)  

측정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외재

적

학습

동기

1. 외재 1 -

2. 외재 2 .65* -

3. 외재 3 .64* .72* -

독서

태도

4. 향유 .08* .03* .03* -

5. 수단 .10* .06* .05* .40* -

학습

전략

6. 시연 .36* .10* .11* .31* -.03* -

7. 정교화 .10* .19* .12* .44* .17* .37* -

8. 조직화 .17* .14* .15* .40* .19* .44* .60* -

9. 초인지 .12* .12* .12* .42* .12* .44* .55* .65* -

교수

전략

10. 도입 .07* .06* .06* .39* .11* .14* .22* .29* .23* -

11.학습자
중심

.07* .07* .07* .14* .11* .11* .19* .23* .18* .59* -

12.특성화 .02 .01 .02 .13* .02* .14* .18* .22* .19* .56* .76* -

13. 국어 
성취도

.14* .14* .11* .03* .32* .04* .23* .26* .15* .18* .15* .05* -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최소값 최대값

외재적 학습동기 3.35 .52 -.61 1.55 1.00 4.00

독서태도 3.30 .70 .19 .09 1.00 5.00

학습전략 2.58 .45 -.48 1.64 1.00 4.00

교수전략 3.14 .68 -.54 1.52 1.00 5.00

국어 성취도 57.37 20.87 -.29 -1.03 6.00 100.00

남학생 

국어 성취도
52.75 20.94 -.30 -1.6 6.00 98.00

여학생 

국어 성취도
62.43 19.58 -.58 -.58 8.00 100.0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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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의 검증
  

연구모형인 구조회귀모형의 모형추정가능성과 부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2단계 모형추정 가능성 확인절차(Kline, 2005)에 따라 최대우도추정법에 의한 

측정모형의 부합도를 추정하였다. 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χ²검

증과 부합도 지수 평가가 있다. 그러나 χ²검증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다는 단

점이 있어 표본이 크면 영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져 모형 자체에 대한 평

가가 어렵다(김주환 외, 2009, p.14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며, 부합도 평가 지수의 기준이 확립

된 RMSEA, TLI, CFI를 통해 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였다. RMSEA 값은 .05 

이하면 좋은 부합도이며, TLI, CFI의 경우 .90 이상이면 부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Browne & Cudeck, 1993; Bentler, 1990). 부합도 추정결과는 표 2

와 같다.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모형의 RMSEA(.044～.050)을 비롯하

여 모두가 좋은 부합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통해 각 잠재변인이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측정모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문수백, 2009). 

측정변수들의 경로별 표준요인부하량은 .53～.89에 걸쳐 있으며 유의

수준 .05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부하량이 .30이상이어야 함

을 고려할 때(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5), 측정변수들

은 해당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변

수 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8이하로 변별적 타당도 역시 확보된 것으로 판단

되었다(문수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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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측정모형의 부합도 검증 결과

 (n=5846)  

CMIN p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측정

모형
666.366 .00 48 .968 .977

.047
(.044～.050)

3. 구조모형의 검증
  

통계적 모형을 구성하는 측정모형의 모든 부합도지수가 부합도 기준

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모형의 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

인되었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법을 통해 연구모형의 부합도를 추정하였다. 

연구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본 구체적 결과는 표 3과 같

다. 부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연구모형의 부합도는 TLI=.955, CFI=.967, 

RMSEA=.053(.050~.056)으로 나타남에 따라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

다. 이는 본 연구에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도출한 가설적 연구모형을 통해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 및 국어 성취도 간의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로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3. 구조모형의 부합도 검증 결과

                                                  (n=5846)  

CMIN p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구조

모형
969.445 .00 56 .955 .967

.053
(.050～.056)

이에 따라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이 국

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외재적 학습동기의 영향력은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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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t=7.350, p<.05), 독서태도의 영향력은  β=.374(t=18.779, p<.05), 학습

전략의 영향력은  β=.096(t=5.945, p<.05), 지각된 교수전략의 영향력은 β

=.030(t=2.123, p<.05)이었다.

모든 변수들 간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본 연구의 구조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구조모형의 구조계수 추정

치를 표현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구조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4.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 간 차이 검증 

성별에 따른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및 지각된 교수전략

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잠재평균분석을 수행하였다. 잠재평균분석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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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직접 비교하는 ANOVA에 비해 각 변인 간 측정오차를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잠재평균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형의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성, 절편 동일성이 성립되어야 하며(Hong, Malik, & Lee, 2003),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형태 동일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검증한 수정모형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형태

동일성 검증을 위한 경쟁모형을 설정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중학생들의 

집단은 동일한 구조모형(4요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 집단의 형태 동일성

은 성립한 것으로 보았다(Hong et al., 2003). 

표 4. 형태 동일성 검증을 위한 경쟁모형의 부합도

 χ² df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남학생 345.076 48 .980 .973 .045(.041-.050)

여학생 409.617 48 .970 .959 .052(.047-.052)

2) 측정 동일성 검증

두 집단에 대해 동일하게 선정된 4요인을 바탕으로 측정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기저모형과 측정모형에서 각각의 잠재변인에 걸리는 

요인적재치가 동일하다는 동일성 제약을 가한 측정 동일성 모형의 χ²값과 

자유도를 비교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

계를 허용하고 모수 측정이 자유롭게 추정되도록 한 기저모형(모형1)의 부

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적재치를 남녀 두 집단에 동일하게 

부여한 모형2 역시 기저모형의 부합도와 거의 동일했다. 측정 동일성 모형은 

기저모형에 내재된 모형(Nested Model)이므로, 두 모형의 자유도 차이를 이

용한 χ²값의 차이(Δχ²)를 통해 측정 동일성 검증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유도

와 χ²의 차이로 카이제곱 검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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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동일성 가정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김주환・김은주・홍세희(2006)에 

따르면 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카이제곱 검증과 마찬가지로 카

이제곱 차이 검증도 표본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

으므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와 TLI의 지수가 기저모형의 지수

에 비해 나빠지지 않으면 동일화 제약이 기각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RMSEA

와 TLI의 지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형 2는 모형1에 비해 부합도 차이가 

미미한 것(ΔTLI=.002, ΔRMSEA=.001)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측정 동일

성이 성립됨을 확인하였다. 

3) 절편 동일성 검증

측정 동일성 모형(모형2)과 각 측정변인의 절편까지 동일성 제약을 가

한 절편 동일성 모형(모형3) 간의 카이제곱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카이제곱 차이에 의한 절편동일성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김주환 외(2006)에 

따라 표 5에서 제시된 부합도 지수를 보면 TLI는 .006, RMSEA는 .003의 차

이에 불과하므로 절편 동일성 역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관찰된 평균 

차는 잠재변인에 대한 집단 간 실제 차이를 반영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표 5. 동일성 검증에 대한 부합도 지수

χ2 df TLI RMSEA

모형 1: 형태 동일성 모형
(기저모형)

754.694 96 .967 .034

모형 2: 측정 동일성 모형 847.381 104 .965 .035

모형 3: 측정 및 절편 동일성 모형 1102.054 116 .959 .038

모형 4: 측정, 절편 및 분산 동일성 모형 1225,592 120 .955 .040

4)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 비교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성, 절편 동일성 가정이 모두 충족되었으므로, 잠

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평균분석에서는 1이라는 상수를 각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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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독립변수로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추정되는 회귀계수가 요인의 평균, 

즉 잠재평균이 된다. 이 요인의 평균은 직접 추정이 불가능하며 참조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다른 집단의 잠재평균을 추정하는 것만 

가능하다(Hancock, 1997).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을 참조집단으로 하여 그 

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하고, 남학생의 잠재평균을 추정하였다. 결과

는 표 6과 같다.

효과크기를 산출할 때, 두 집단에서 산출한 잠재평균의 분산이 동일한 

경우, 공통 표준편차를 적용하기 때문에 요인 분산 동일성 가정에 대한 가정 

또한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요인 분산 동일성 모형(모형4)을 

절편 동일성 모형(모형3)과 비교한 결과 거의 변화가 없었으므로(ΔTLI=.004, 

ΔRMSEA=.002), 요인 분산 동일성이 확보되었다. 따라서 효과 크기의 값은 

공통 표준편차를 통해 산출되었다. Cohen(1988)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d

값이 .2면 작은 것으로, .5면 중간 수준으로, .8이상이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의 추정된 잠재평균의 차이는 표 6에 제시된 것

처럼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에 비해 독서태도, 지각된 교수전략, 학습전

략, 외재적 학습동기 순으로 낮으며 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으나 Cohen(1988)의 효과 크기에 미루어 볼 때 그다지 큰 차이

라고 할 수는 없다. 

표 6. 남녀 간 잠재평균 차이 분석

잠재변수 남학생 여학생 효과 크기(d)

외재적 학습동기 -.037* .000 .147

독서태도 -.889* .000 .100

학습전략 -.287* .000 .054

지각된 교수전략 -.342* .000 .023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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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변인 간 경로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 

집단 간 비교(test of the structural model invariance across the 

groups)는 측정모형 간의 경로계수의 차이를 고찰하는 분석기법이다(김주

환 외, 2009, p.267). 집단 간 비교는 구조모형에서 한 집단의 경로계수가 다

른 집단의 경로계수와 동일한지를 검증할 때 이용하며, 이는 교차타당성

(cross -validation)을 적용한 분석 방법이다(Byrne, 2001). 즉 교차타당성이 

같은 모형에서 두 개의 표본이 동일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착안하

여, 연구모형이 각 집단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집단 간 비교를 위해서는 측정 동일성 제약(metric invariance con-

straints)과 집단 간 등가제약(cross -group equality constraints)의 과정을 

거친다(김주환 외, 2009, p.267). 측정 동일성 제약은 연구 모형에서 각 집

단 간 반응 결과가 동일한지를 검증하며(MacCallum, Roznowski, & Reith, 

1994), 집단 간 등가제약은 일련의 회귀계수들에 대해 제약을 가한 후, 각 경

로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한다(Byrne, 2001).

측정 동일성 제약을 검증하기 위해 기저모형, 측정 동일성 모형의 부합

도를 살펴본 결과, CFI=.964, TLI=.953, RMSEA=.038로 만족할 만한 부합도

를 보였다. 

표 7. 측정 동일성과 집단 간 등가 제약 검증 결과

χ2 df
∆χ2

(∆df)
CFI TLI RMSEA

기저모형 1092.192 112 - .965 .952 .039

측정 동일성 

모형
1153.141 120 60.349(8) .964 .953 .038

집단 간 

등가제약 모형
1165.425 124 12.284(4) .964 .954 .038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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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잠재변인에 대한 모든 요인의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집단 간 등

가제약 모형의 부합도를 측정한 결과, 표 7에서 보듯이 만족할 만한 부합도

를 보였다(χ2=12.284, CFI=.964, TLI=.954, RMSEA=.038). 

또한 경로계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

는 4개의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을 모든 요인의 적재치

를 동일하게 고정한 경로모형과 비교하였다. 표 8과 같이 모든 경로계수까

지 동일성 제약을 가해도 모형의 부합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고(Δχ²=3.284, 

ΔTLI=.002, ΔCFI=.000, ΔRMSEA=.000), 모든 경로에 대한 동일성 제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이 

남녀 집단 모두에서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8. 기저모형과 경로추정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간의 남녀집단 차이비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로 자유도 변화량 χ²변화량 TLI 변화량

국어 

성취도

← 외재적 학습동기 1 .015 .000

← 독서태도 1 .954 .000

← 학습전략 1 2.747 .000

← 지각된 교수전략 1 .888 .000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4 3.284 .002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국어 교과에서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

전략 및 지각된 교수전략이 국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각 잠재

변인들의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 차이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남녀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다집단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중학교 국어 교과에서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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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 교수전략이 국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외재적 학습

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이 모두 국어 성취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영향력은 독서태도, 외재적 학습동기,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의 순이었다. 

외재적 학습동기가 국어 성취도에 미친 영향력은 고등학생들의 외재적 

학습동기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신종호 외(2008)의 연구

를 뒷받침한다. 이는 미래의 진학, 취업, 경제적인 성공을 얻기 위해 학습하

고자 하는 사회적 동기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임은미・이성진, 2001) 우

리나라 학생들의 동기구조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학습동

기 형성에는 가정과 학교뿐 아니라 시대와 사회적 분위기도 절대적인 영향

을 미치는데(심우엽, 2001), 우리나라 경우 입시라는 부담감과 무한경쟁의 사

회 분위기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외재적 학습동기를 유도하며 외재적 학

습동기가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구의 학생들(Wang & Guthrie, 

2004)과는 달리 학업성취도를 높여주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된

다. 또한 교육학계의 측면에서 서구의 연구 이론만 맹신하지 않고 토착심리

학의 관점에서 한국의 교육 현실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 또한 중요함을 시

사하고 있다. 

독서태도가 국어 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독서의 정의적 측면을 강조해 온 최근의 연구동향과 맥을 같이 한다

(Stanovich, 1986; 박혜숙, 2008). 독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향유는 독서량

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독서에 대한 몰입을 가져오고 독서과정 속에서 분석

・요약・종합・추론 등의 통합적 사고력을 길러주어 결국 읽기와 가장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국어 성취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해석된

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여전히 낮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독서량과 수단적인 

목적 이외의 독서 비율의 감소(OECD, 2009)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학습전략이 국어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 결과는 국내외의 선

행연구(Sailors & Price, 2010; 가경신, 2006; 김명희・하정희, 2008; 김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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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읽기가 근간이 되는 국어 교과의 경우 단순

한 해독이 아닌 텍스트에 나타난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정보와 연합하여 의

미를 생성해 나가는 능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자동화된 해독과 어휘 인식

뿐만이 아니라 이해 과정, 배경지식의 활용, 인지 전략의 사용이 중요함을 시

사한다. 

지각된 교수전략이 국어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 것은 구병두(2001), 노

원경(2009)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 관련 변인

과 더불어 교수 관련 변인도 국어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나타내는 결과로 스키마 형성과 동기 부여, 학습자 특성 고려와 학습자 중심 

수업 등 학습자의 긍정적인 인식을 끌어낼 수 있는 교수전략의 중요성을 보

여 준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지각

된 교수전략에서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학생

은 남학생에 비해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및 지각된 교수전

략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서태도는 여

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최숙기・박기범

(2012)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잠재평균 차이는 Cohen의 효과 크기 기준

으로는 미루어볼 때 그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특히 교육학 분야에서는 맥락

적 이해 없이 Cohen의 기준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Coe, 2002; Glass, McGaw & Smith, 1981: 104)점과 국어 성취

도 평가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성별차이의 고착화 현상을 감안할 때 이 차

이에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결과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독

서를 여성취향으로 간주하는 문화적 편견의 탓으로 해석되기도 하나(옥현진

・김경희, 2011; Linnakylä& Malin, 2000) 사회적 구조, 교수학습활동, 성별

에 따른 특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그 원인을 고찰해야 한다.   

2010년도 계열별 고등교육기관 학생 구성비를 보면 남학생의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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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의 26.7%가 이공계를 진학하여 성별에 따른 불균형이 존재한다(한국

진흥능력개발원, 2011). 이러한 진로 구조로 인해 국어 과목에 대한 남학생들

의 외재적 학습동기와 독서에 대한 향유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된 것

으로 해석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연속적 텍스트 보다는 표, 그

래프 등의 비연속적 텍스트 읽기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옥현진・김경

희, 2011), 논픽션이나 유머 관련 글, 만화책, 모험 소설, 잡지나 웹페이지 등

의 읽기자료를 선호한다고 한다(Wilhelm, 2002; 최숙기・박기범, 2012). 또

한 시각공간 능력이 발달하여 시각적 요소에 민감하고 독서와 실생활과의 

관련성을 인지할 때 독서에 더 몰입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Wilhelm, 

2002; Golon, 2007). 그러나 7차 중학교 교과서에서 사용된 담화, 텍스트의 

종류를 분석해 보면 수필, 설명문, 논설문, 현대시, 대화문의 비중이 높고(신

아영, 2010), Wilhelm(2002)과 최숙기・박기범(2012)이 언급한 것과 같은 

남학생들이 선호할 것으로 추정되는 종류와 내용의 텍스트의 출현 빈도는 

높지 않다.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의 선호도가 고려된 내용과 종류의 텍

스트 선정, 시각적 요소와 복합다중 매체의 활용, 실생활과의 연계나 상호작

용 등이 교수학습 장면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국어 교과에서 성별에 따른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

태도,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 및 국어 성취도에서의 경로계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단 간 국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에 있어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이 남녀집단 

모두에 적용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학교 국어 성취도를 높이고 성별 간의 격

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재적 학습동기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에게 미래의 목표 수립의 

방향 설정을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진로에 관련된 수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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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뿐 아니라 현재 국어 교과의 학습이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며 미래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둘째,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특히 남학생들의 독서태도의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 학교, 가정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

면,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주변 환경과도 많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하는 습관과 부모의 관심, 책을 선물 받거나 도서관

의 정기적인 방문, 가정에서 많은 서적을 소장하고 있었던 등의 긍정적인 경

험은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진다고 한다(Kubis, 1996; Partin, 

2002). 이에 국가 차원에서는 지역 도서관의 활성화와 도서관을 중심으로 청

소년들이 독서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남학생의 경우 과제를 위한 수단적인 독서보다는 관심분야의 도서나 

친구나 가족에게 추천 받은 도서를 찾아 읽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Smith & 

Wilhelim, 2002). 이러한 남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차원에서는 개인의 

관심과 지적 탐구를 위해 스스로 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되, 교

사가 양서를 선택할 수 있는 방향 제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기타 과목과

도 독서활동을 연계시킬 수 있는 교과 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온라인에서의 읽기 활동이 활발하며(Ka-

rim & Hasan, 2007), 주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성취도와 더욱 밀접하게 연

결된다는 점(Logan & Johnston, 2009)을 고려하여 디지털 세대에 맞는 온

라인 읽기 활동을 개발하고 남학생이 선호하는 만화책이나 모험, 판타지 소

설 등도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편견을 버리고 교과 과정과 연계시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가정에서는 어릴 때부터 독서습관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 주고 부모들이 독서의 모범을 보이는 자세를 갖고 자녀의 독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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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학습전략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워크숍 등의 제공으로 학

습자들에게 그 중요성과 활용 방법을 지도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은 초인지 

전략의 학습이 전략적 교수 학습 과정에 있어서 인지 전략보다 전이력이 크

다(김경주, 2005)는 점을 감안하여 국어과 교수 학습 과정에 반영하고 학습

자 스스로 자신의 전체적인 국어학습을 조절 통제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유

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도입 과정에서 스키마 활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수업 구성으로 전개 내용에 대한 배경지식의 연결 및 의미부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스스로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수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시각공간능력이 발달한 남

학생들에게 텍스트 분석의 체계적 접근 방식을 유도하고 내용 정리에 있어 

기호, 다이어그램, 차트 등을 이용하게 하는 등의 성별에 따른 차별화 전략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수전략에 대한 학습자의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학습동기를 고취시키는 정의적인 

측면의 지원도 중요하다. 특히 교수전략에 대한 남학생들의 긍정적인 인식

을 유도하기 위해 시공간 능력이 발달한 남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동적인 활

동의 개발, 실생활과 연계할 수 있는 예시의 활용, 텍스트의 이해를 돕기 위

한 삽화나 도표의 활용, 상호작용과 그룹 활동의 확대가 요구되며 무엇보다 

변화하는 디지털 세대들의 학습방식에 대한 연구와 이에 맞는 교수전략의 

개발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중학교 국어 교과에서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및 지각된 교수전략과 국어 성취도와의 인과관계,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 비

교 및 주요 변인 간의 경로계수 차이를 구조적으로 검증하였고 성별 간의 격

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모집단의 특성을 보다 폭넓게 반영한 한국교육종단연구 데이

터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결과의 일반화가 다소 확보될 수 있으리라 사

료된다. 

국어교육학연구45_책1.indb   577 2013-01-04   오후 6:52:52



578	 국어교육학연구  제45집 | 2012년 12월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국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학

습자 관련 변인과 교수 관련 변인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사교육, 학교의 지원 

등의 변인을 포함시켜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인 관계를 구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성별에 따른 차이를 더 심도 있게 규명하기 위해 문항별 정답률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인지 영역, 지문 유형 등에서 나타나

는 성별 차이를 파악하게 해 주어 남학생들이 성취도가 낮은 영역에 대한 교

육적 강화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3차년도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횡단적으로 진행되었는

데 후속 연구에서는 잠재성장 모델을 사용하여 종단적으로 학업성취도 및 

관련 변인의 추이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12.10.08. 투고되었으며, 2012.10.24. 심사가 시작되어 2012.11.12. 심사가 

종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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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학교 국어 교과에서 성별에 따른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 분석  
             

주영주 ・ 서혁・ 이소영

본 연구는 중학생의 국어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재적 학습동기, 독

서태도,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을 변인으로 선정하여 구조적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성별에 따라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

략이 국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2005) 패널데이터 중 3차년도(2007)의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및 지각된 교수전략이 국어 성취

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독서태도, 외재적 학습동기, 학습전략, 지

각된 교수전략의 순으로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외

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및 지각된 교수전략에서의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외재적 학습동기, 독

서태도, 학습전략 및 지각된 교수전략이 모두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남녀 집단 간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

전략 및 국어 성취도에서의 경로계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단 간 국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핵심어 중학교 국어 교과, 외재적 학습동기, 독서태도, 학습전략, 지각된 교수전략, 국어 성취도, 

잠재평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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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of Gender Differences among Extrinsic 
Motivation, Reading Attitudes, Learning Strategies, 

Students’ Perception of Instructional Strategies and 
Korean Achieve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Joo, Young- ju & Suh, Hyuk & Lee, So-young

This study examined the causal relationship and gender differ-

ence among extrinsic motivation, reading attitudes, learning strategies, 

students’perception of instructional strategies and Korean achievement 

of 3rd year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the Korea Edu-

cational Longitudinal Study 2005(KELS 2005) data.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analysis, extrinsic motivation, reading attitudes, learning strate-

gies, and students’perception of instructional strategies affect on reading 

achievement. Second, according to latent means analysis (LMA), female 

students showed higher latent mean values on all variables. Last, ac-

cording to the multiple group structural analysis, none of the constraints 

for the structural model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meaning each of the 

paths to be equal across gender.

keywords Korean Education, Gender Difference, Extrinsic Motivation, Reading Atti-

tudes, Learning Strategies, Instructional Strategies, Achievement, Latent Means Analy-

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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